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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러분들은 남현도 학생처럼 테니스 잘하는 친구가 곁에 있어 행복한 

학생들입니다.  늘 보고 배울 수 있는 에이스가 곁에 있다는 것은  엄청

난 특혜입니다. 앞으로 실력이 얼마나 늘 수 있느냐는 남현도의 지도력

과 여러분들의 배우려는 열정의 농도가 좌우할 것입니다.”

9월 16일, 가톨릭대학교 재능기부를 마치고 이순규 팀원은 학생들에게 

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. 초등학교 때 해외에 머무는 동안 잠깐 테니스

를 접했던 남현도는 “앞으로 선배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

지도를 할 것이다”며 “그동안 양손 백발리를 했는데 한 손 발리로 바꾸

려는 중에 재능기부를 통해 확실한 감을 잡게 되었다”고 전했다.

학생들은 실력별로 세 코트로 나눠 지도를 받았다. 최고 실력자 그룹은 

포핸드부터 스매싱까지 총체적인 설명을 듣고 자세교정을 받았다. 단 

한 번도 발리를 배워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그립 잡는 방법부터 라켓 

헤드를 세우는 법까지 꼼꼼하게  배웠다.

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 쌀쌀한 기온에서도 정승철 교수는 끝날 때

까지 지켜보았다. 정 교수는 “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해서 모든 학생들을 

섬세하게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비트로 팀원들이 일대일로 교정해 

주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다”며 “학생들의 테니스 기초실력 향상을 위

해 정성을 쏟아준 팀원들에게 참으로 감사하다”고 전했다.

김윤수 동아리 회장은 “40년 전통의 테니스 동아리 ‘코트랑’ 회원은 60

명, 월 수 토요일에 모여 운동하고 있다”며 “회원은 1학년 때만 모집해

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지도하는 체계로 이어가고 있다”고 했다. 또 “밤 

열시까지만 코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우려는 의욕이 왕성해 밤 열두

시까지 코트사용을 허락해 주면 좋겠다”며 “최근 사라진 테니스 교양과

목도 신설해 교수님들께도 지도받고 싶다”고 전했다.

김선욱 총무는 “몸통꼬임이 강력한 포핸드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

다”며 “올 가을은 동국대와 교류전을 할 예정이고 한양대 수원대 광운

대 등 다양한 대학들과 초청경기를 한다”고 전했다. 가톨릭대학교는 코

트가 5면. 코트 여건이 좋아 다른 대학과 잦은 교류를 통해 기량을 키

워가고 있었다.

가톨릭대학교가 일반 대학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대학 입학

식을 명동성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. 기도를 많이 해서일까? 학생

들의 표정과 몸짓이 보름달처럼 밝았다.  글 사진_송선순 객원기자

➊가톨릭대학교 학생들과 비트로팀 ➋먼저 스텝 연습 ➌초보자들은 스윙부터  ➍적극

적인 지도를 하는 이권희 팀원 ➎교수님들의 실력이 단단했다 ➏김윤수 동아리 회장과 

김선욱 총무 ➐꼼꼼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고운섭 팀원  ➑온 가족이 모두 테니

스 마니아라는 임혜원(2년)은 재능기부 현장에서 고등학교 스승을 만났다. “고등학교 

시절에 김성철 선생님께서 테니스를 취미로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

한 실력을 갖추고 테니스 저변확대를 위해 멋진 봉사를 하고 계신 줄은 몰랐다”며 반가

움을 표했다. ➒내전과 외전에 대한 설명

4년만에 다시 만난 가톨릭대학교 테니스 동아리

‘코트랑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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